
일본 면방 각사의 신상품 창조 솜씨들(1) 

시키보 링 방적만의 솜씨 - 타사와는 다른 복중층사 개발 

시키보는 건강에 좋고 기분 좋게 입는다는 뜻을 담은 ‘건강쾌복(健康

快服)’을 큰 컵셉으로 내걸고, 장섬유와 단섬유를 복합한 복중층사를 축

으로 한 소재를 개발하는 것을 장기로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원사가 

“메린콜”, “치코리노”, “토리베라”, “뉴파와츠”의 네 소재이다. 이들은 커버

링(covering)을 주로 면으로 하고 있으며, 텍스타일로서 판매가 중심으로 

되어 있다. 

드라이 터치에 선득한 느낌이 특징인 “치코리노”는 최근 면 강연사를 대신

하는 소재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광택감, 드레이프성도 좋고, 여성용 아우터 

소재로서 인기가 좋다. “토리베라”는 아크릴 장섬유를 축으로 하고 있어 소프

트한 촉감을 보이고 있으며, 선명한 빛깔도 특징이다. 면뿐만 아니라 면ㆍ레

이온 혼방이나 면ㆍ모달 혼방 등으로 커버링한 소재도 내세우고 있다. 

시키보의 복중층사는 완전히 커버링하지 않은 것이 타사의 원사와 다른 

점이다. 물론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미묘하게 심(芯) 소재를 넌지

시 보임으로써 독특한 촉감을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방적하기 어려운 것이 

심에 스트레치 섬유 “T-400”을 사용한 “뉴 파와츠”이며, 천이 얇으면서도 스

트레치성이 있는 텍스타일로서 좋은 평을 받고 있다. 

복중층사와 함께 특색이 있는 소재에, 잔털이 적은 “STS”와 반대로 잔털이 

많은 “SWS”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머리를 짜서 독특한 방적 공정을 개

발하는 데 성공한 소재이다. 특히 “SWS”는 실 단계에서 잔털을 많게 하였으



므로 텍스타일 단계에서 기모한 상품과는 다른 촉감을 보여줄 수 있다. 일본 

내의 큰 어패럴 회사에서 브랜드의 소재로 채용하는 등 시장의 평가가 올라

가고 있다. 

연속 머서화사 “피스코” 등은 횡편용으로도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데 해외

에서도 인기 소재이며, 양적으로는 아직 적지만 수출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

다. ♣  

 


